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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국 1천450개 전통시장에서는 밀폐된 공

간이 아닌 열린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개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다다익선 캠페인’은 개별 전통시장의 서비스 개선 노력

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결제 수단은 ‘다’ 받아주고, 가격·

원산지 ‘다’ 표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은 유‘익’하게, 

온누리상품권 유통도 ‘착’하게 하자는 의미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동도깨비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시

장 캠페인을 통해 위생과 방역으로 식중독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결제 편의를 높여 2019년과 비교해 월평균 기준 방문객은 129%, 매

출은 131% 각각 증가했다.

결제 수단 편의 개선도 진행 중이다. 모든 지급 방법을 점포별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고객이 지불 수단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50대 고객 A씨는 “이제 전통시장도 쇼핑카트 운

영은 물론, 배송서비스도 해줘서 마트 못지않게 편의성이 개선됐다”

며 “불친절하고 현금만 받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전했다.

전통시장은 이제 기본에 충실함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20여곳의 시장이 주요 포털사이트

에서 운영하는 근거리 배송 및 택배 배송, 전통시장 전문 근거리 배

송 애플리케이션 등에 진출해 있다. 해당 시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온라인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방학동도깨비시장의 경우도 네이버 장보기, 놀장(놀러와요시장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730여건의 주문이 이뤄졌으며, 

대전에 위치한 대전 중리시장도 지난해 9월, 먹거리를 중심으로 40

개 점포가 진출했고 매출도 순조롭게 상승했다.

경북 문경중앙시장의 경우 네이버 밴드를 통한 드라이브스루 쇼핑

과 배송서비스를 도입·운영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주문량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 먹거리를 자주 구매한다는 30대 B씨는 “전통

시장의 맛집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어 너무 편하다”며 “저렴한 가격

으로 배송까지 해주니 코로나19 상황에도 걱정 없이 계속 이용할 생

각”이라고 말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

라인 진출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새해에도 전국 전통

시장의 우수한 상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이 달라졌다
온라인 주문·배송에 결제도 편리

1 고객이 직접 전통시장에서 모바일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 2 드라이브스루 쇼핑을 도입해 고객 
편의 개선에 나선 문경중앙시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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